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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commemorates five decades of ergonomics in South Korea, examining its historical development, key 
accomplishments, and future directions. By analyzing 1,504 abstracts from the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JESK) published between 1982 and 2024, the study applies BERTopic modeling to identify 
significant research trends. Key focus areas include physical and cognitive ergonomics,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safety management, and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The paper also reflects 
on major milestones, such as the 2024 international Ergonomics Association Congress Organized by ESK in 
Jeju, underscoring the growing global prominence of South Korea in ergonomics and human factors. The study 
concludes by discussing the evolving role of ergonomics in addressing emerging technological challeng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centered design, providing a comprehensive reflection on the field's 
past and its future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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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Jeong et al.(2014)은 대한산업공학회 40주년을 맞아 인간공학 

분야의 40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40년의 전망을 제시하였

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4년, 대한산업공학회는 50주년

을 맞이하며, 인간공학 분야 역시 지난 50년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짧

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 사이에도 우리 사회와 학문 분야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대한민국은 어느덧 주요 선진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산업과 문화 전반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공학 분야의 올림픽과 같은 2024년 세계

인간공학대회가 서울이 아닌 제주에서 열렸는데도, 60여 개국

에서 2,000명이 넘는 학자가 참여한 것은 한국의 달라진 위상

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 1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전 세계적 

위기를 지나온 시기이기도 하다. 팬데믹을 겪은 이후, 우리나

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변화된 세상을 경험하며 새로운 일

상에 적응해가고 있다. 동시에 AI 열풍이 불면서 딥마인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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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시작으로 ChatGPT와 같은 기술이 등장해 학문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인간공학은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작업 

환경, 제품, 시스템을 개선하는 학문으로, 변화하는 세계와 산

업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지난 수십 년간 

인간공학은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본 논문은 Jeong et al.(2014)의 연구를 연장하여, 한국 인간

공학의 50년 역사와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국에서 인간공학이 어떻게 학문적 기초를 세우고 확장되었

는지, 각 시대의 주요 이슈와 연구 흐름을 고찰하며 그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Jeong et al.(2014)에서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 마이닝과 의미망 기법을 사용해 대한인간

공학회(ESK) 발간 논문을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보다 더 발전된 토픽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논문 제목과 초

록 전체를 분석함으로써, 더욱 심층적이고 강력한 분석을 시

도하였다. 이러한 분석 기법의 변화와 방대한 데이터의 적용

만 보더라도 지난 10년간의 연구 방법론의 발전을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98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인간공

학회지에 게재된 국문 및 영문 초록 전체자료를 이용한 토픽 모

델링을 시도하여 지난 50년간의 연구 주제와 흐름을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한국 인간공학의 주요 연구 분야와 그 변화 양상

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과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

다. 또한, 대한인간공학회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소개한 후, 지
난 50년간의 주요 연구 성과를 요약하고 연구 주제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확장해가는 한국 인간공학

자들의 활동을 미국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한국 인간공학의 향후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한국 인간공학의 역사와 발전

우리나라에서 인간공학의 학문적 출발은 일부 대학에서 인간

공학을 교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부터라 볼 

수도 있겠으나 연구영역으로서 본격적인 역사와 발전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대한인간공학회가 창립된 1982년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Lee, 2003). 1970년대 인간공학 교육이 공업경영학

과나 산업공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시작되었기에 국내 인간

공학은 그 뿌리를 산업공학에 두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

내 인간공학의 역사와 발전과정도 산업공학의 그것과 궤를 같

이한다. 대한인간공학회의 창립이 대한산업공학회의 1974년
에 비해 8년 뒤인 1982년에 이루어졌기에 올해로 학회창립 50
주년을 맞은 산업공학에 비해 10년 정도 짧은 40여 년의 역사

를 지니고 있다. 국내 인간공학의 역사와 발전과정은 학회창

립 20주년이 되는 시점과 30년이 경과된 2014년에도 다른 논

문을 통해 정리된 바 있다(Jeong et al., 2014). 이에 본고에서는 

2014년 이후로 10년이 더해진 국내 인간공학 40년의 역사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2003년 이후인 후반부 20년
에 보다 집중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2.1 1982년 ~ 2002년(전반기)

국내 인간공학의 태동기라 할 1970년대 인간공학의 출발은 

KAIST의 박경수 교수, 서울대의 이면우 교수와 같이 해외에

서 인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해 후학을 양성하기 시

작한 소수의 학자에 의해 주도되었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인

간공학 전공의 석박사 과정이 운영되며 학술 및 산학연구가 

시작되고 1980년대에 들어서 전공학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박경수 교수의 주도로 1982년에 대

한인간공학회가 창립되고 학술지인 대한인간공학회지를 창

간하였다. 198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한국표준과학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같은 국가 출연연구소에도 인간공학연

구팀이 조직되어 인체측정과 인적 오류 등에 관련된 연구들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이면우 교수는 인간공학적 제품을 개

발하기 위한 산학연구를 통해 인간공학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적 인식과 수요를 확산시킨다. 1987년 포항공대가 산업공학과

를 설치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민근 교수를 비롯한 다수

의 인간공학 전공교수가 임용되면서 더 많은 인간공학 전공자

들을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학회창립 이후부터는 그간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해온 

국제협력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인간공학 연구가 선진화되

었던 일본인간공학회 주요 인사들과 학회 차원의 국제교류가 

시작되었고 1990년에는 세계인간공학연합인 IEA에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 시기에는 점차 증가하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의 한 영역으로 인간공학적 해결책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

해진다(Jang, S., 1999; Kwon, H., 1999). 이러한 영향으로 아시

아 지역을 중심으로 범태평양 인간공학 학술대회(PPCOE)가 

결성되는데 우리나라도 이 활동에 동참하여 1994년 제3회 대

회를 서울로 유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

며 국제적 역량을 입증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품 인간공학 분야의 비약적 발전

과 경쟁력을 선도한 대형 국책과제가 기획 시행된다. 당시 우

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2000년대에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G7프로젝트에서 감성공학

이 하나의 영역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감성공학을 

연구하기 위해 인간공학을 중심으로 학제적 연구팀이 구성되

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된다(Park et al., 1997; Kim et al., 
1996. 이때 과제에 함께 참여한 기업들에 관련 기술이 전파되

면서 인간공학과 감성공학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된다(Kim, 1997). 특히 LG, 삼성, 대우 등 가전 3사를 중심

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발과 개선을 위한 팀들이 설치

되고 학회와의 교류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인간공학적 제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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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관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면서 인간공학회에

서는 1998년에 인간공학 디자인상 시상제도를 신설하게 되는

데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며 산학협력과 관련한 

학회 역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업공학과뿐 아니라 안전 및 보건 

관련 학과들에서도 인간공학 교과목 개설이 이어지면서 인간

공학 전임교원들이 임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학회 회원 수

도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학술연구 등이 활성

화되면서 연간 1회 시행되던 학술대회도 춘계와 추계, 2회로 

정착되고 학술지 발행도 연간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이로

써 대한인간공학회는 명실상부한 학회로서의 면모와 발전토

대를 마련하게 된다. 

Figure 1. Trends in the Incidenc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Kim et al., 2008)

2.2 2003년 이후 후반기: 산업 인간공학의 확산과 제품 

인간공학의 다변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조업과 농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들에게서 늘어나는 근골격계질환이 사회적으로 

이슈로 등장하였다(Kim et al., 2008). 이에 따라 2003년 산업안

전법 개정안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가 

신설되고 유해요인조사가 의무화되었다. 유해요인조사가 전

국적으로 진행되자 인간공학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2005년부터 인간공학기사와 기술사제도가 시행된다. 농업 분

야에서도 근골격계질환의 증가와 함께 농업인구의 고령화 문

제가 겹치면서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작

업부하 경감을 위한 산업 인간공학에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었다(Lee et al., 2010).
2000년대에는 제조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소비자들의 

요구가 상승하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품 인간공학 기술의 적용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는 양상

이 나타난다. 그간 기능과 성능을 중요시해온 소비자들의 제

품과 서비스에 관한 품질 이미지가 사용과정에서의 안전성, 
편리함, 안락감 등으로 확장되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및 

평가와 관련된 인간공학 기술의 사회적 수요가 크게 늘어난

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나 접근성(accessibility)

에 대한 연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간공학 연구도 활발해

졌다(Jeong et al., 2014) 이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의 UI 개발과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온 기존 연구주제들이 사용자 경험(UX)
으로 확대되었다. 기술적용 범위도 그간의 소형 가전제품 위

주에서 벗어나 자동차와 같은 더 복잡한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과 같은 정보통신기기로 확장되었다(Jang et al., 1997). 2005년
에는 기술표준원에서 인체측정 DB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

트(sizekorea.kats.go.kr)를 개설해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Size Korea 서비스가 현재의 형

식으로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3년에는 높아진 한국 인간공학의 위상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진행된다. 인간공학 관련 국제 

학술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인 IEA Triennial Congress를 대한인

간공학회의 주관(조직위원장 정민근 교수)으로 진행한 것이

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IEA 평의원 수가 3명으로 늘어나고 

회원국으로서 보다 큰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인간공학에 관한 사회적 수요와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2005년
에 대한인간공학회지가 KCI 등재지로 인정되고 1세대 인간공

학자들이 양성한 2세대 신진인력들이 대학과 산업체에 자리

를 잡기 시작하였다. 많은 대학에서 인간공학 전임교원의 채

용이 이루어지면서 복수의 인간공학 교원을 갖춘 대학의 수도 

더 늘어나게 된다. 한편 다수의 대학원에 설치된 인간공학 프

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석박사 전문인력들은 산업체로도 진출

해 인간공학적 제품 설계 및 평가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

며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이끌게 된다. 
2010년대에 들어서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힘입

어 스마트 사회로의 대전환이 급속이 진행된다. 특히 2010년대 

후반에는 기계학습 능력을 통해 인간의 인지적 작업능력까지 대

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인공지능 개발이 현실화하면서 제4
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대중화된다. 이러한 결과로 등장한 새로운 

사회기술환경은 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 재고찰과 함

께 사회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인간의 능력한계를 극복할 

시스템이 인간과의 경쟁이나 대체가 아니라 협업과 도움을 줄 목

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중심 설계라는 인간공학

의 기술철학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를 공고히 할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 하겠다(Jang et al., 2010).
이 시기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산업 인간공학 영역에서

도 기술개발과 적용에 있어 큰 변화의 양상이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화 조치는 산업 인간공학 

전문가들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역설

적으로 그 역할이 산업보건관리의 영역으로 축소되는 영향도 

동반하였다. 하지만 스마트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스마트 안

전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협동 로봇이나 착용형 로봇과 

같은 지능형 시스템과의 인터랙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오

류 예방 등과 관련한 인지 인간공학 기술의 중요성이 재조명

되기 시작하였다. 산업안전관리 영역에서 인간공학의 역할과 

책임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ㆍ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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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urrent Status of the Ergonomics Engineer Certific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

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안전과 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영향 등으로 제도 도입 초기

에는 연간 1,000명 미만에 그쳤던 인간공학기사 응시자 수가 

2023년에는 5,500명에 이를 정도로 최근 수년간에 걸쳐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는 2017년부터 인간공학기사 취득자에게 산

업보건관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조치가 시행된 영향이 

크지만 그만큼 인간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나타내주는 사례라 하겠다.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과 변화된 소비자 욕

구 등으로 인해 2010년대 제품 인간공학 영역에서도 기술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다변화되는 양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소비자 

대상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고객경

험(CX) 혁신이다.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고

객이 요구하는 바를 제품과 서비스에 담아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CX 혁신은 UI/UX의 연장선에서 확대 발전된 개

념이며 인간공학이 지향하는 기술철학인 인간중심 설계와 상

통하는 것이다(Sand et al., 2020). CX 혁신을 위해 신기술을 제

품개발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시도되는데 그 대표적 영

역으로는 자율주행기술을 꼽을 수 있다. 운전자의 실수와 부

주의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중

인 자율주행기술 개발 과정에서 아직은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제어권 이양 이슈가 존재한다. 제어권 이양 과

정에서 정보의 설계와 그에 따라 운전자의 인지적 부담을 경

감시키는 인터페이스, 탑승자 역할변화에 부합하는 차량 내부 

설계 등 다양한 인간공학적 주제와 관련해 기초 및 응용 연구

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20; Lee et al., 2024). 

한편, 2020년 초부터 시작된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해 재택

근무와 원격수업 등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인터랙션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메타버스 등을 위시해 XR 환경에

서의 인간 활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Spain 
et al., 2023).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로 챗봇 등 지능형 

시스템과 새로운 유형의 인터랙션 역시 본격화되면서 HCI시
대에서 HAII시대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Xu et al., 
2023).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 적

응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

는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인간의 특성과 사용자로서의 요

구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반영이 없이는 놀라운 속도로 진화 

발전하는 기술과 이를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

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인간공학 기술의 고도화와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를 맞

고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3년 IEA Triennial Congress를 성공

적으로 주관한 대한인간공학회의 국제적 위상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공고해진다. 그간 범태평양지역 아시아 국가

들이 참여해온 PPCOE가 해체과정을 밟으며 새로운 조직과 학

술대회의 필요성이 지역 국가들간에 공유되면서 아시아인간

공학연합회(ACED, Asian Conference on Ergonomics and 
Design)가 창설된다. 이 과정에서 ACED 초대회장을 맡은 포

항공대의 한성호 교수와 대한인간공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2014년 제1회 ACED 학술대회를 한국에서 성공적으

로 개최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인간공학 분야에서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였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인정받아 2024년
에는 IEA Triennial Congress(IEA2024, 조직위원장 윤명환 교

수)를 제주로 다시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주관하는 성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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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EA 2024 JEJU Opening Ceremony (Provided by Jeju Convention Center)

Figure 4. Former Presidents Attending the 2022 40th Anniversary Academic Conference. From Left: Kim Jeongryong (16th), Lee Dongchun 
(13th), Lee Kwansuk (10th), Jeong Mingun (17th President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Kim Cheoljung (9th), 
Jeong Euiseung (15th), Lee Namsik (11th), Jang, S. (17th), Yoon Myunghwan (20th), Kim Yuchang (19th), Park Jaehee (21st)

둔다. 이 학술대회를 한 국가에서 두 번 유치한 것은 아시아 국

가로서는 최초이며 세계에서도 7개 국가뿐이기에 의미가 깊

다. IEA 2024에는 세계 60여 개국에서 2,000명 이상이 참가하

여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으

며 학회원들이 큰 자부심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2022년 대한인간공학회는 학회창립 40주년을 맞이한 기념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지난 40년간의 성과와 발전과정을 정리

한 ‘인간공학 40년의 성과와 미래’를 발간하였다(The 40th 
Anniversary Committee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2022). 또한 학회는 인간공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업적과 학

회를 위해 봉사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회원 중 40인을 선정하

여 대한인간공학회 명예의 전당(HFES: Hall of Fame for 
Ergonomics Scholars) 헌정사업도 진행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학회장 박재희 교수의 제안으로 1998년부

터 우수한 인간공학적 제품에 시상해 온 인간공학적 디자인상

을 작업장 개선사례 부문까지 확대하여 인간공학적 작업장 개

선사례 시상제도(EWA)를 신설하였다. EWA는 2023년부터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후원을 통해 장관상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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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umulative Number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1982–August 2024)

사장상을 시상하는 등 대외적인 공신력과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재활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다. 
학회창립 후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학회의 인적 구성

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학회의 태동기부터 전반기까지 학회발

전에 기여한 1세대 인간공학자들이 은퇴하고 그 역할을 이은 

2세대가 양성한 3세대 전공자들이 사회로 진출하며 학회구성

을 일신하였다. 대학에 임용된 학회원들의 소속학과도 기존 

산업공학과와 안전공학과에서 더욱 다채로워졌다. 2010년 

UNIST에 인간공학과(후에 디자인 인간공학과로 변경)가 신설

되었고, 상명대학교 대학원에는 감성공학과가 설치되는 등 인

간공학이나 감성공학만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과들이 생

겨났다. 2017년에는 동의대학교 디자인공학부에 인간․시스

템디자인공학 전공이 설치되었고 현재는 인간공학과로 변경

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기술경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HCI
사이언스, ICT융합, 정보융합 등 학제적 성격의 신설학과로 인

간공학 전문가들이 진출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다수의 국내 

주요기업에서 기존의 UI/UX 관련 팀이나 부서들을 CX 혁신 

조직으로 확대 재편하면서 산업체 소속의 인간공학과 디자인

공학 관련 전문인력이 늘어났고 이들의 학회참여도 더 활발해

지고 있다.

3. 인간공학의 연구의 흐름과 연구사례

국내 인간공학 분야의 연구는 1982년 학회 설립 이후, 생체역

학, 인체측정, 작업생리학과 같은 물리적 인간공학 분야의 연

구는 물론, 표시장치와 조종장치, 제품 설계, 휴먼 에러 등과 

같은 인지 인간공학분야 그리고 작업시스템과 작업부하 분석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연구로 

보건과 Health care & Aging, 안전분야 등으로의 연구분야로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19년 이후 코로나 펜데

믹 상황에서는 가상현실에 대한 인간공학분야의 연구와 함께 

빅데이터와 인간공학과 접목한 연구들 또한 진행되고 있다.

연구관련 논문의 경우 1982년 이후 매년 6권의 학술지를 통

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 논문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평균 1년에 

36편의 논문과 함께 현재까지 누적 1533편의 다양한 분야로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Figure 5>).
우리나라 인간공학회의 설립(1982년)이후, 매 10년의 인간

공학 연구분야를 인간의 신체적 활동 또는 작업환경 등에 관

한 연구인 physical ergonomics 분야와 인지적 활동과 사용자 

감성 등에 관한 연구인 cognitive ergonomics 그리고 공통 분야

의 다양한 기타 인간공학분야의 연구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Table 1>과 같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인간공학 분야에서 physical ergo-

nomics와 cognitive ergonomics 분야 논문은 평균 48.9%(총761
건)와 43.4%(총675건)로, physical 분야의 연구 논문이 다소 높

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두 분야의 공통에 해당하는 고령화 및 장애에 관한 연

구들이 초창기 보다 최근 들어 점차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인간공학 연구

가 점차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Physical ergonomics 분야의 연구는, 1980년대에 주로 general 

physical ergonomics와 함께, 구체적인 분야로는 인체측정학

(anthropometry)관련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 들

어서는 인체측정학과 함께 안전(safety)분야에 관심이 높아졌

다. 2000년대 이후,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등에 관한 국

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관심이 크게 높아져 근골격계질환

(musculoskeletal disorders)분야 연구가 전체 연구의 15% 이상

을 차지할 만큼 큰 연구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0년
대 15.16% 그리고 2020년대 22.32%로 physical ergonomics의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로 성장하였다. 2010년대 이후의 특징이

라 하면, 안전과 근골격계질환과 함께 농업분야의 인간공학에 

관한 연구 및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는 우리나라 농업인

의 고령화와 함께 농업 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지

속적인 관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020년 이후의 가장 

큰 연구분야는 작업현장의 안전과 개선을 위한 연구의 하나

로, 착용형 외골격(wearable exoskeleton)과 Human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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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opics of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1980s 1990s 2000s 2010s 2020~2024

Physical 
ergonomics

General physical ergonomics
31.4%

(22)
32.4%

(66)
27.1%
(102)

21.9%
(150)

11.6%
(26)

Anthropometry
12.9%

(9)
7.8%
(16)

7.7%
(29)

2.0%
(14)

3.6%
(8)

Safety
1.4%

(1)
5.4%
(11)

6.6%
(25)

8.0%
(55)

7.1%
(16)

human machine interaction (HMI)
1.4%

(1)
2.5%

(5)
1.3%

(5)
0.3%

(2)
3.1%

(7)

Wearable exoskeleton -
1.9%

(4)
1.3%

(5)
2.0%
(14)

4.0%
(9)

Musculoskeletal Disorders - -
8.5%
(32)

7.1%
(49)

15.2%
(34)

Agriculture - - -
5.3%
(36)

3.6%
(8)

Cognitive 
ergonomics

General human factors
18.6%

(13)
23.5%

(48)
10.9%

(41)
13.4%

(92)
9.4%
(21)

UI/UX design
17.1%

(12)
10.8%

(22)
12.5%

(47)
9.8%
(67)

11.6%
(26)

Human errors/job stress
11.4%

(8)
3.4%

(7)
5.6%
(21)

6.1%
(42)

1.3%
(3)

Automobile, transportation
1.4%

(1)
1.5%

(3)
2.7%
(10)

7.0%
(48)

8.5%
(19)

Usability Test -
2.5%

(5)
8.2%
(31)

8.8%
(60)

4.9%
(11)

Metaverse/VR/AR/MR -
1.0%

(2)
1.1%

(4)
0.4%

(3)
3.6%

(8)

Macro 
ergonomics

Aging, disability
2.9%

(2)
2.9%

(6)
5.0%
(19)

5.0%
(34)

4.5%
(10)

Literature review
1.4%

(1)
1.0%

(2)
0.3%

(1)
2.6%
(18)

5.4%
(12)

Fuzzy, AI Interface -
3.4%

(7)
1.3%

(5)
0.3%

(2)
3.7%

(6)

Table 1. Number of Papers by Research Area in Ergonomics by Decade

Interaction(HMI), Human Robot Interaction(HRI) 등에 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연구 동향과 유

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Cognitive ergonomics 분야의 연구는, 1980년대에 주로 gen-

eral cognitive ergonomics와 함께, 구체적인 분야로는 디자인 

분야(UI/UX design)관련 연구와 인적오류/스트레스(human er-
ror and job stress)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는 디자인 분야 외, 사용성 평가 연구가 점차 관심이 높아졌다. 
2000년대 이후, UI/UX 디자인 및 사용성 평가 연구는 전체 연

구의 18.5~20.7%를 차지할 만큼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주제로는 UI/UX디자인, 사용성 

평가, 자율주행 및 자동차 관련 분야가 주요 연구 분야로 대두

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VR, 메타버스 및 가상현실 

등에 관한 연구도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 BERTopic을 활용한 국내 인간공학 연구 동향 분석 

지난 50년간 인간공학 분야의 성장과 변천을 살펴보기 위하여 

1982년 창간호부터 2024년 6월까지 대한인간공학회지에 게재

된 1515편의 논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논문을 분

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모든 논문에서의 영문초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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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umber

Number of Articles 
on Topic Topic words(Top 10 keywords) Interpreted Topics

T-1 465 N/A N/A
T0 168 sup, breast, sizing, girth, percentile, girdles, garment, torso, masks, somatotype Anthropometry

T1 131 grip, lifting, flexion, exertion, spans, treadmill, ergometer, pliers, biceps, 
electromyographic Biomechanics Hand)

T2 129 eeg, emotion, stimuli, brain, ecg, mdd, stimulation, arousal, erp, drowsiness Affective and Cognitive 
Neuroscience

T3 124 maritime, hra, tdm, crew, npp, oversight, incidents, fukushima, mcr, brm Safety and Risk Management 
Ergonomics

T4 122 sensibility, affective, ux, affection, colors, luxuriousness, flavor, consumer, 
feelings, semantic

Affective Engineering and 
UX design

T5 110 wmsds, nurses, msds, psychosocial, daytime, kosha, wai, depression, 
prevalence, fms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T6 77 agricultural, farmers, owas, crops, reflectors, mwt, harvesting, rural, shovel, 
farming Agricultural Ergonomics

T7 71 insole, gait, heel, shoes, insoles, hardness, plantar, toe, midsole, paretic Biomechanics (Foot)
T8 55 typing, qwerty, ui, menus, buttons, hangul, keyboards, apps, widgets, pdas HCI and UI design

T9 52 injured, victims, chemical, safeguarding, employees, laws, kosha, taxi, 
confined, compensat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rgonomics

Table 2. The results of BERTopic topic modeling

정량적 빈도분석과 BERTopic을 활용한 토픽모델링을 수행하

였다. BERTopic은 임베딩과 클러스터 기반 TF-IDF 방식을 활

용한 BERTopic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는 토픽 

모델링 방식이다. 기존에 많이 활용되던 LDA는 키워드 기반

의 단순한 주제를 생성하였으나(Vayansky and Kumar, 2020), 
BERTopic은 임베딩 모델을 활용하여 문맥적 의미를 반영한 

고차원 벡터로 문서를 표현하고, 더 풍부하고 일관성 있는 주

제를 도출할 수 있다(Devlin et al., 2018; Reimers and Gurevych, 
2019). 또한, BERTopic은 HDBSCAN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미리 설정된 주제의 개수 없이도 최적의 주제를 자

동으로 식별하며, 데이터 내의 잡음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McInnes and Healy, 2017; Grootendorst, 2022). 이러한 강

점으로 인해 BERTopic은 보다 유연하고 해석 가능한 주제 모

델을 제공한다(Lam et al., 202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한인간공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데

이터에 대한 BERTopic 기반의 토픽모델링을 통해 50년간의 

대한인간공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의 주요 주제들을 추출하였

으며, 10년 단위로 묶어 논문 주제 빈도분석을 통해 지난 50년
간 학술 논문에 반영된 인간공학 분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4.1 Data Analysis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Figure 6>). 먼저, 대한인간공학회지 홈페이지와 RISS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영문 초록을 크롤링(crawling)하였다. 이후 

수집된 초록 중 국문으로 작성된 초록은 영문으로 번역하였으

며, 학회지 템플릿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한 후 

BERTopic을 활용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초록에 대해 주제를 라벨링한 뒤, 10년 단위로 주제별 빈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ure 6. Research Framework

BERTopic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차원 축소 기법인 UMAP의 

n_neighbors 값을 조정하여, 가장 큰 클러스터에 포함되는 문서 

수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클러스터링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유효성(Density-Based Clustering 
Validity, DBCV)을 기준으로 HDBSCAN의 하이퍼파라미터를 

최적화하였다(Moulavi et al., 2014). 특히, 최소 클러스터 크기와 

최소 샘플 수를 조정한 후, 높은 DBCV 점수를 얻은 최적의 하이

퍼파라미터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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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opic word scores of the Result

198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게재된 논문 개수들의 변

화를 살펴보면, 2010년대까지 꾸준히 논문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5>). 하지만, 2013년부터 2010~2012년보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BERTopic 토픽모델링 결과

본 연구에서는 DBCV 점수를 기준으로 HDBSCAN의 하이

퍼파라미터를 min_cluster_size=42, min_samples=1, 그리고 

cluster_selection_method=leaf로 설정하였다. 또한, UMAP의 

n_neighbors 값을 20으로 조정하였다. 그 결과, DBCV 점수는 

0.190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클러스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0.083였다. 클러스터 지속성의 평균값은 0.185였으며, 이상치

(outlier) 비율은 0.310로 465개 초록이 outlier로 분류되었다. 임
베딩 모델로는 “BAAI/bge-base-en-v1.5”를 활용하였다. 대한인

간공학회지에 게재된 1504편의 논문 중 이상치를 제외하고 모

델링하여 총 10개의 토픽이 생성되었고, 각 토픽별 주요 단어

는 <Table 2> 및 <Figure 7>과 같다.
총 10개의 유의미한 토픽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들을 크게 3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Figure 8>). 첫째, 인체측정학 

및 생체역학과 관련된 인간공학 분야로 T0, T1, T6, T7이 다른 

토픽들에 비해 서로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인지과학, 감
성과학, HCI/UX와 관련된 인간공학 분야로 T2, T4, T8이 여기

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

련된 인간공학 분야로 T3, T5, T6, T9가 이에 포함된다. T6은 

농업 및 기계 도구 관련 인간공학으로농업 및 기계를 이용한 

작업에 대한 근골격계 관련 연구들과 도구를 이용하는 작업자

의 손에 대한 생체역학 등의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어 두가지 

분류에 중복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T–1은 이상치 문서 

(outliers)들로 토픽이 할당되지 못한 문서들을 의미한다. 따라

서, T-1에서 도출된 주요 단어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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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ocuments and topics classified as the result

주제별로 살펴보면 T0은 인체측정학(Anthropometry)과 관련

된 토픽으로, 주요 키워드들이 ‘sup’, ‘breast’, ‘sizing’, ‘girth’ 등으

로 주로 인간의 신체 치수와 의류 사이징 시스템에 관한 연구 분

야라고 볼 수 있다. T1은 인간의 손과 관련된 생체역학 

(Biomechnics) 분야로 주요 키워드들이 ‘grip’, ‘lifting’, ‘flexion’, 
‘exertion’ 등이다. 이 분야에서는 주로 그립 강도, 손 크기, 손가락 

힘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손 도구 설계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관련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T7은 인간의 발과 관련

된 생체역학 분야로 주요 키워드들이 ‘insole’, ‘gait’, ‘heel’, 
‘shoes’ 등이 있다. 이 분야에서는 신발의 바닥 경도와 굽 높이가 

보행 및 편안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신발의 설계를 개선

함으로써 보행 시 편안함을 높이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T6은 농업 관련 생체역학으로 주요 키워드들이 ‘agricultural’, 

‘farmers’, ‘owas’, ‘crops’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으며, 주로 농업 종

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과 농업 작

업 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T3은 안전 및 위험 관리 관련 인간공학 주제로 ‘maritime’, ‘hra’, 

‘tdm’, ‘crew’ 들의 키워드들이 나타났다. 여기서는 선박, 비행기,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인재를 예방하기 위한 훈련과 안

전 문화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는 연구들이 있다. T5는 작업 생리학 및 근골격계질환 관련 연

구 주제로 ‘wmsds’, ‘nurses’, ‘msds’, ‘psychosocial’ 등의 키워들이 

나타났으며, 주로 작업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WMSDs)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시간 패턴과 근무 조건을 분석하여, 근로 환

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T9는 작업 안

전 및 보건 관련 인간공학 분야로 ‘injured’, ‘victims’, ‘chemical’, 
‘safeguarding’ 등의 키워드들이 나타났다. 이 분야에는 주로 다양

한 산업 및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작업 사고를 분석하고, 근로

자를 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T2는 감성/인지과학 및 뇌과학과 관련된 토픽으로 주요 키

워드들이 ‘eeg’, ‘emotion’, ‘stimuli’, ‘brain’ 등이다. 이 분야에

서는 EEG와 생리적 신호를 통해 청각 자극에 따른 감정 변화

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 분류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

구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T4는 감성 및 UX 디자인과 관련

된 토픽으로 ‘sensibility’, ‘affective’, ‘ux’, ‘affection’ 등의 키워

드들이 나타났다. 이 분야에서는 주로 자동차 내장재 및 제품 

디자인의 촉각 및 감각적 속성이 소비자의 감정적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디자

인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T8은 HCI 및 UI 디자인

과 관련된 토픽으로 ‘typing’, ‘qwerty’, ‘ui’, ‘menus’ 등의 키워

드들이 나타났으며, 주로 디지털 디바이스의 사용성을 분석하

고,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UI 디자인 방법을 제

안하는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4.3 국내 인간공학 주제 10년 단위 빈도 변화 분석 결과

창간 이후 대한인간공학회지에 발간된 논문 편수는 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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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10년대(총 666편)는 80년대(67편)보다 10배 정도 증가했다 

(<Figure 9>). 하지만, 비록 2024년도 상반기까지의 발간된 논

문 편수만 집계했지만, 현재 추세라면 2020년대에는 2010년대

보다 발간된 논문 편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주제

별로 10년 단위로 국내 인간공학 관련 연구의 변화를 살펴보

기 위하여 토픽별 10년 단위 논문 편수 및 비율을 분석하였다 

(<Figure 10>).
1980년대를 살펴보면 총 67개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이중 

T0(인체측정학)가 가장 많은 비율(약 2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0, T1, T2, T3 토픽들의 논문들이 이때 50%
를 차지하였으며, 주로 인간의 신체 치수 및 신체 반응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산업 시설 안전 및 위험 관리와 관

련된 논문들이 많이 있었다.

Figure 9. The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ESK Journal 
over 10-year Periods 

Figure 10. The proportion of research topics in the ESK journal 
over 10-year periods

1990년대에는 총 189개의 논문이 출판되었고, T0(인체측정

학)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약 2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T0, T1, T2, T3 토픽들의 논문들이 이때 50%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과 다르게 T4(감성 및 UX 
디자인)와 T7(발 관련 생체역학)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90년대에는 일본에서 감성공학이 탄생하면서 활발히 관

련 연구들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성공학 관련 연구

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80년대에는 관

련 논문 수가 0개였지만 90년대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적

으로 보급되면서 관련 HCI 연구들(T8)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2000년대에는 여전히 T1, T2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에는 특

히, T5(작업생리학 및 근골격계질환) 토픽들의 논문 비율이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서 전국적으로 산업 현장에

서의 근골격계질환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과 이에 따라 

정부에서 2003년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정함으로써 관련 연구들이 많이 증가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기존 연구에서도 2000년대에 수록된 논문들의 제목들의 키

워드들 중 ‘strength’, ‘motion’, ‘hand, ‘muscle’ 등 physical ergo-
nomics 관련 단어들이 전반적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 역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

로 볼 수 있다(Jeong et al., 2014).
2010년대를 살펴보면 양적으로 논문 편수(총 666개)가 가장 

급증한 시기이며,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 및 주제들의 연구

들이 비슷한 비율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T3(안전 및 

위험 관리)이 가장 많은 비율(약 1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전 시기들에 비해 T9(작업 안전 및 보건 관련 인간공

학) 토픽 관련 논문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제

목들로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했던 기존 연구에서도 이 시

기에 각 산업에 특화된 노드들 간의 연결 양상이 관찰되어 산

업 또는 제품에 특화된 연구가 연구 주제의 다각화에 기여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Jeong et al., 2014). 2010년대에는 다

양한 산업에서의 인간공학이 적용되고 확산되었던 시기로 보

건 및 헬스케어와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2020~2024년에는 이전 시기들보다 기간이 적긴 

하지만 2010년대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논문 편수(총 202개)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에 비해 T4(감성 및 

UX 디자인) 토픽의 논문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UX 관련 연구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시작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

동화, 자율주행,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

서 더 다양한 UX 관련 연구들이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T5(근골격계질환) 토픽 관련 논문 비율도 증가하였으며, 
이 분야에서는 2010년대부터 병원 근로자 및 헬스케어 관련 

인간공학 연구들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

나 시기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나

타났다고 볼 수 있다.
2020년대는 아직 절반 정도의 논문들로만 분석하였지만, 이

전에 비해 다른 양상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다음과 같은 연

구분야들의 논문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기반의 인간공학 연구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미 지금도 인공

지능 및 데이터 기반의 인간공학 논문들이 201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사용자의 의견을 리뷰사이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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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온라인 공간에서 크롤링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도출하

거나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었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판정

하고 예측하거나, 사용자의 감정을 예측하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사용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는 다양한 산업들을 대상으로도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

다(Kadir et. al., 2019).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단

순히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하는 시대로 

접어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이 아닌 

인간-인공지능 협업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신기술들이 적용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간공학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으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술적 수용도, 인지적, 물리적 퍼포먼

스 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신기술 및 제품들에 대한 

디지털 소외 계층의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

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

며, 단순히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전

환과 관련된 경험이나 행동들에 대한 연구들도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 한국 인간공학의 해외 진출 및 해외기반 교수들의 
활동

해외에 기반을 둔 한국인 연구자들이 인적 요인 및 인간공학

(HFE) 분야에서 지난 50년간 이룩해 온 역사는 학문적, 전문적 

성장을 보여주며, 이 분야에서 한국 학자들이 글로벌한 영향

력을 점점 더 넓혀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1970년대부터 한국

인 연구자들은 해외 선진국에서 작업 안전, 사용성 디자인, 인
지적 인간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미국과 유럽에서 인적 요인 및 인간공

학 분야가 점차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였고, 한국 학자들도 이 시

기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많은 한국인 전문가

들이 미국, 유럽 및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고등 교육을 받기 시작

한 시기와 맞물린다. 많은 한국인 연구자들은 산업공학 및 심리

학과 같은 인간공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을 연구하며, 산
업 안전, 물리적 인간공학, 인간-기계 상호작용 분야에서 초기 기

여를 했다. 이들은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

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발생하는 인간공

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이 시기의 한국인 연구자들은 많은 학문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 미시간 대학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퍼듀 대학교, 
조지아 공대, 일리노이 대학교, 위스컨신 대학교, 노스케롤라이

나 주립대학교,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버지니아 공대와 같은 미

국의 주요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거

나 미국에 남아 학문적 협력과 교육에 기여했다. 이들의 초기 연

구는 한국의 인간공학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

며, 한미 양국 간 학문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러 선진국 특히 미국에 기반을 

둔 한국인 연구자들의 존재감이 크게 증가했다. 이 시기의 많

은 연구자들은 기존의 산업 인간공학에서 벗어나 인지적 인간

공학, 사용성,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과 같은 새로운 분야

로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 정보 기술과 디지털 시스템의 발전

이 가속화된 미국에서, 한국인 연구자들은 사용자 중심의 디

자인을 개발하고 사용자 경험(UX)을 개선하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시기 한국인 연구자들은 의료 인간공학, 교통 안전, 제품 

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들은 작업 환경에서의 인간공학 표준을 설정하고,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고려한 시스템 설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

다. 특히 미국에 있는 한국인 연구자들은 고유한 연구 그룹 

(K-HFES)을 창립하여 서로의 연구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미

국 대학과 한국 산업체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에 기반을 둔 한국인 연구자들은 양국의 인간공학 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미국에 기반을 둔 한국인 연구자들은 학

계, 전문 단체, 산업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점차 더 많

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퍼듀, 텍사스 

A&M, MIT, 스탠퍼드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과 같

은 명문 대학에서 교수나 학과장, 선임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Google, Apple, Boeing, Nike, NASA, Intel, John 
Deer, Johnson & Johnson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임원급 

리더 및 관리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율 시스템, 
인공지능, 인간-로봇 상호작용 등 최첨단 연구 분야에서 선도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의 한국인 연구자들은 ISO 인간공학 지침과 같

은 글로벌 인간공학 표준 설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HFES)와 International 
Ergonomics Association(IEA) 같은 전문 단체에서도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인지적 인간공학, 작업장 건강, 안전 분야에서

의 연구는 자동차, 항공우주,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최

적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해외 특히 미국과 유럽에 기반을 둔 한국인 

연구자들이 급증하였으며, 이들은 산업 안전을 중점으로 한 

초기 기여자에서, 인간공학 및 인적 요인 분야의 글로벌 리더

로 발전했다. 이들의 연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더 나아가 

세계의 학계와 산업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과 미

국 양국의 인간공학 발전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왔다. 앞으

로도 이들이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인간 중심 설계를 발전시키

고, 대한민국의 인간공학 연구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혁

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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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한국 인간공학의 성과와 미래 전망

지난 50년간 한국 인간공학은 급격한 산업화와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 1981년 대한인간공학회의 창립 

이후, 인간공학은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산업적 필요에 부응

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산업 분야

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인체측정학, 생체역학, 근
골격계질환 예방, 감성공학, UX 디자인 등 다양한 연구 분야

가 발전하면서, 인간공학은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한인간공학회지가 발간한 1,504편의 논문

을 바탕으로 BERTopic을 이용한 주제 분석을 통해 지난 50년간

의 연구 흐름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인간공학 연

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졌다. 첫째, 인체측정학 및 생체

역학 관련 연구는 작업 도구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둘째, 감
성공학과 HCI, UX 디자인 관련 연구들은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

에 따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
째, 작업 안전 및 사고 예방 관련 연구들은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작업장 안전성 증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제품

과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대한 사용자 니즈의 고도화를 

이끌어내었고, 결과적으로 학계, 산업계 그리고 사회전체에 인

간공학의 필요성을 더욱 입증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 인간공학의 발전은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2024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인간공학연합 학술대

회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증명하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60여 개국에서 2,000명이 넘는 학자가 참여하

였으며, 이는 인간공학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의 장이 되었다. 또한, 한국 인간공학자들은 해외에서도 학계

와 산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독자적인 연구 그룹을 형성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인간공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연구와 관련 분야의 다양화는 기회이자 도전 과제

가 되고 있지만, 산업 응용 면에서는 성공했음에도 학문적 기

반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 2010년 이후 인간공학 관련 전공 

과정과 연구 프로그램은 정체 상태에 있으며, 독립적인 학문

으로서의 독립성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둘째, 인간공학

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적 기여를 확대

하고 국가적 주제에 대한 전문 대응 능력을 개발하며, 인간공

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과제가 여전히 시급하다.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인간공학은 더욱

더 인간 중심 설계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공학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구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앞
으로도 한국 인간공학은 세게 여러 나라의 인간공학회와의 협

력과 혁신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연구그룹으

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0년간 쌓아온 성과를 발

판으로, 다음 50년은 한국 인간공학의 또 다른 도약의 시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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